사자성어 연습 2.

1. 가: 금년 여름 방학에 돈 좀 벌어야 할텐데…
나: 바다로 가서 하는 게 어때? 방학인데 수영도 하면서 말이야.

가: 아! 그러면 ____________겠구나.

나: 아니지. 또 누가 알아? 여자친구도 생길지.

가: 그럼  _______________겠네.

2. 가: 너 왜 이렇게 늦게 다니니? 솔직히 말해. 너 요즘 연애 하는 거지?

나: 너무 덥지 않아여? 에어컨이라도 켤까요?

가: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고 웬 ____________ 이야?

3. 가: 오늘은 왜 이렇게 공부하기 싫지?

나: _____________이네. 나도 너한테 땡땡이 치자고 할 참이었어.

4. 가: 그 여자는 예쁘고  예의도 바른 건 같아요.

나: 그 뿐만이 아니에요. 노래도 잘 부르고 그림도 얼마나 잘 그린다고요.

가:  ________________이군요.

5.   아들:  친구가 피아노 치는 걸 보니까 저도 배우고 싶어요.

     아버지:  배우고 싶다는데 말릴 수가 있겠니? (몇일이나 갈까?)


…………………….  이틀 후 ……………………
     아들:  피아노 치는 게 포기했어요. 사나이답게 태권도를 배우는 편이….

     아버지: 변덕이 죽 끓듯 하는구나.


………………………사흘 후 ……………………
     아들:  아버지, 태권도도 소질이 없나봐요.

     아버지: 이 녀석아!  _______________이라더니 바로 널 두고 하는 말이로구나.

6. 가: 내 친구 집에 불이 난데다가 어머니가 병으로 입원하셨대요.

나: 저런, _________________이로구나. 

7. 가: 영수야! 너 연희랑 친하다면서?

나: 뭐야?

가: 이 다음에 연희와 결혼할 거라면서?

나: 누가 그런 _____________를 퍼뜨렸지? 가만두지 않을 태야. 연희와 몇번 만났고 해서 

8. 가: 어떻게 됐어? 지금 어느 팀이 이기고 있어? 농구시합 결과가 궁금해서 학교가  끝나자마자 뛰어 왔는데.

나:  글쎄, 가만히 있어봐. 전반전에서는 51대 50으로 이겼는데 조금 전부터 팀 마다 1점 앞섰다가 하고 있어. 정말 실력이 __________________야.

9. 가: 엄마! 이 자동차 사 줘.

나: 나중에 사 줄 게.

가: 싫어, 싫어. 이 자동차 사 주지 않으면 여기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을 테야.

나: 이 녀석이 정말 ________________이군.

10. 가: 너 어느 대학으로 갈 거야?

나: 글쎄, 연대를 가야 할지 고민이야.

가: 일생을 좌우하는 문제이니 만큼 _________________해서 잘 결정해.

11. 가: 난 왜 이렇게 못 생겼어? 게다가 잘 하는 것도 하나도 없고…
나: 그렇지 않아. 자신을 너무 _____________하지 마. 넌 누구보다도 고운 마음씨를 지녔잖아.

12. 아버지: 영희는 어쩌면 그렇게 바이올린을 잘 하지? 무슨 곡이든지 척척 잘 하는구나. 천재야, 천재. 그런대 넌 왜 아직도 그 모양이냐?

철수: 아버지, _____________이란 말을 모르세요? 큰 그릇이 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법이에요.

영희: (그럼 내가 작은 그릇이란 말이야?)

13. 아버지: 뇌염이 발생했단다. 예방주사를 맞으러 가야지.

아들:  주사 맞는 거 취미 없어요.

아버지: 이 녀석아! 예방주사를 취미로 맞냐? ______________몰라? 예방을 해 두어야 병에 걸리지 않지.

14. 가: 아니, 이 더운 날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삼계탕을 먹다니요?

나: ______________이라고 더위는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서 이길 수 있는 법이란다.

15. 가: 영수 엄마! 오늘 우리 집에 손님이 많이 오시는데 접시가 모자라서 큰일이에요. 접시 좀 빌려주실 수 있어요?

나: 그럼요. 들어오셔서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 보세요.

가: 이거 너무 고마워서 어떻게 하지요?

나: 뭘요. 이웃끼리 ________________하면서 살아야지요. 누가 알아요? 다음엔 제가 정희엄마에게 부탁할 일이 생길지요.

16. 가: 다니던 회사는 그만두셨다면서요? 집에 무슨 일이라도 있으세요?

나: 그런 게 아니라 아이 때문에 그래요.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 회사를 그만할 수 밖에 없지요.

가: 법에 의하면 직장 여성을 위해 각 회사마다 탁아소를 만들어야 하잖아요.

나: 그러면 뭘해요? 법대로 탁아소를 만드는 회사가 거의 없으니 _____________할 뿐이에요.

17. 가: 김 부장님이 다음 주에 미국 지사장으로 가시게 되었대요. 알고 계셨어요?

나: 그래요? ________________인데요. 지난 주에 만났을 때만 해도 그런 얘기 없었는데요.

18. 아버지: 여보! 여기에 있던 서류봉투 못봤어? 오늘 꼭 회사에 가지고 가야 하는데.

어머니: 당신도 참, 어제 회사에 가지고 가셨잖아요.

아버지: 그랬나. 내 정신 좀 봐.

………… 이따가…
아들: 어머니! 제 파란색 양복 못 보셨어요?

어머니: 오늘 입는다고 지난주에 세탁소에 맡겼잖니? _______________ 이라더니 어쩌면 넌 건만증까지 아버지를 닮았어?

19. 가: 어젯밤에는 산에서 길을 잃고 ______________ 헤매는 꿈을 꿨어어. 무슨 꿈일까?

나: 요즘 네가 취직 문제와 진학 문제로 고민하고 있으니까 그런 꿈을 꾼 게 아니야?

20. 가: 이상하다. 점심때 먹으려고 만든 샌드위치를 분명히 냉장고 안에 넣어 두었는데… 영수야, 혹시 너 못 봤니?

나: 아? 그거? 영희 누나… 아니, 숙희 누나가 먹었어.

가: 뭐? 둘 다 학교에서 아직 안 왔는데?

나: 아! 그럼 엄마가 잡수셨어.

가:  _________________하는 걸 보니 네가 먹었구나!!

